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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호                  2019년11월25일    월요일





2018년 6월 25일 오후 4시, 산서성 태원(太原)시 싱화링구 파룬궁 수련생 순즈펀(孙志芬, 60세)과 그의 집에서 함께 파룬따파(法輪大法) 서적을 읽고 있던 톈위친(田玉琴60세）, 후란잉(胡兰英65세）, 뤄바오쥔(罗保俊62세), 궈룬셴(郭润鲜68세)등 4명의 파룬궁수련생은 문을 박차고 들어온 잉저구(迎泽区)파출소경찰에게 구역을 초월해 납치된후 잉저구검찰원에 모함당해 법원으로 이동됐다.


소식에 따르면 사복경찰은 이 몇명의 파룬궁수련생의 집을 한동안 감시하다가 그들이 모여서 글을 읽는 행위를 큰안건 중요안건으로 정하고 중앙감독팀, 산서성공안청, 태원공안국에서 연합하여 안건  처리를..한다고..한다. �  함께 책을 읽어 고희를 넘긴 노인이 무고한 판결을 받은후 박해받아 세상뜨다 �  펀옌조(龚延昭)노인은 중경(重庆)시 합천구의 남성 파룬궁수련생이며 장기간 중국공산당의 박해 소란을 받았다. 2016년 4월, 펀옌조와 몇명의 파룬궁수련생이 함께 파룬궁서적을 읽은것이 도청되여 재차 납치당했다. 불법심사때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라고 강요 당했지만 펀옌조는 견결히 쓰지않았다. 75세 펀옌조는 억울하게 2년 징역형을 선고 받고, 3천원을 갈취당했으며, 박해받아 신체가 쇠약해져 식사마저도 할수 없게되자 2018년6월24일에 77세로 한을 품은채 세상을..떠났다.�    2011년3월1일, 중국신문출판총서 서장 류빈제(柳斌杰)는 신문출판본부령 제50호를 발표 하여 “신문 출판 총서는 아래 1999년에 발포한 2개 문건을 폐지한다고 명확히 결정했다. （1）파룬궁출판물처리 의견에 관련한 재확인 통지. （2）파룬궁 종류의 불법 출판물 인쇄를 금지하고 출판물 인쇄관리를 더욱 강화할 데 관한..통지. �  이는 중공자신의 규정으로 놓고봐도 공민이 파룬궁서적을 지니고, 읽고, 전파하는 것은 합법적이라는 것을 설명했다. 


《전법륜(转法轮)》은 북경 10대 잘 팔리는  책에 위치하다


《전법륜(转法轮)》은1994 년 12 월, 중국공산당 국무원TV방송부에 속하는 중국TV방송국 출판사에서 출판했고《전법륜(转法轮)》첫 발행식은1995년1월4일에 북경공안대학 회의장에서 거행됐다. 1996년, 《전법륜(转法轮)》은 여러차례 북경시 잘 팔리는  책에 위치했다. 같은해1월 <북경청년보>에서 북경시 10대 잘 팔리는  책으로  기록되고, 3월21일, 북경시 1월분 가장 잘 팔리는  책에 위치하고, 그해 2월22일, <북경만보(晚报)에서도 1~2월분에 가장 잘 팔리는 책 목록에  《전법륜(转法轮)》이 있었다. 1996년6월8일，<북경일보>에서 4월분 제10번째로 잘 팔리는  책에 위치했다.  2004 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14번째 가장 사랑받는 서적으로 뽑혔다.


파룬궁서적은 사람에게 선을 향하도록 가르쳐 주는 좋은 책이라는 것을 읽어본 사람은 누구나 알고있다. 《전법륜(转法轮)》책은 심오한 내용을 알기 쉽게 우주, 시공, 인체, 수련 등 박대한 내함을 논술하여,인생을 탐구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답안을 찾도록 알려줬다.   미국 전업고수 칸베얼은 파룬궁（法轮功）을 수련한후 나쁜습관을 버렸다. 그는 말했다. “책에 적혀진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줄곧 찾던 진리입니다.” ◇ 








▲2002년  년도 세계서적 전람이 싱가포르에서 거행됐다. 그림은 부스에 전시된 <전법륜(转法轮)>책이다





▲회화: 파룬궁수련생들이 단체 법공부를 하다 (함께 <전법튠(轉法輪)>을 읽다> 








성심으로‘파룬따파는 좋습니다 (法轮大法好) ’,  ‘진선인은 좋습니다 (真善忍好) ’ 를 읽으면 복받을 수 있는가? 


“사람 마음의 생각을 천지가 다 알고” 있으므로 파룬궁이 박해를 받고 있을 때, 당신이 시비를 똑똑히 구별하고, 선양함을 지지하고, 사악함과 한패가 되지 않고, 시대 조류에 휩쓸리지 않는 이 소중한 일념을 신이 볼 수 있으므로 하늘의 보호를 받을 수있다. 이는 “선과 악엔 응보가따른다”는 천리를 드러낸 것이다. 명혜망기사에는 전국 방방곳곳에서 “파룬따파하오”를 믿었기에 위험한 상태를 안전하게 만든 사례가 무척 많다. ◇ 











나의 직업은 컴퓨터공정사다. 주위의 사람들은 나를 가장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사실, 나는 ‘진선인(真善忍)’의 원칙으로 수련하는 일반 파룬궁수련생일뿐이다. �  10년전의 어느날, 나는 무인수표공공버스에 앉아 일보러 떠났다. 도중에 뒤에서 따라오던 한 여객 버스가 억지로 끼어들면서 공공버스 뒤부분과 부딪쳤다. 공공버스 기사는 자신의 차가 큰 흔적이 없었기에 따지지 않으려고 생각했다. 하지만 여객 버스의 여성 수표원은 공공버스에 뛰어 올라와 공공버스 기사더러 배상을 요구했다. 원인은 버스 반광경의 대가 부딪치면서 변형됐기 때문이다. 공공버스 기사는 상대방을 배상하라고 하지 않은것 만으로도 큰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어찌 받아드릴수 있겠는가? 그렇게 쌍방은 제자리에서 대치하고 있었다. �  공공버스에 앉은 승객은 오래 지연되자 차차 원망하기 시작했다. 그 여성수표원은 공공버스 기사가 10원만 배상하면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공버스기사도 양보하지 않아 또다시 대치됐다.   승객들도 모두 급한 마음에 여성수표원을 나무랐지만  그 누구도 그녀를 설복할 방법이 없었다. �10여분이 지났지만 바로 해결될 것 같지 않아 나도 조급해졌다. 바로이때 나는 갑자기 파룬궁수련을 지도하는 주요저서 <전법륜(转法轮)>에서 사부님의 하신 한 말씀이 생각났다. “여러분, 생각해 보라. 이 체면을 위해서 산다면 ,사는 것이 힘들지 않겠는가? 고생스럽지 않겠는가? 가치가 있겠는가?”예전에 어머니도 나에게 파룬궁사부님께서는 우리더러 일에 부딪치면 참고 ‘진선인真善忍) ’을 수련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고 늘 일깨워주셨다. 돈을 떠나서 그들이 바로 체면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닌가? 승객들도 부지불식간에 이 구체적인 일이 옳고 그른 논쟁속에 빠져 들고있다. �  나의 머리속에 갑자기 내가 그들을 도울수 있다는 생각이 떠 올랐다. 나는 10원을 꺼내 뻐스 수표원에게 주면서 말했다.“이모가 요구하는 10원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기사더러 우리를 싣고 길을 떠나게 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멍해지고 그 여수표원도 멍해지더니 미안해 하면서 10원을 받아쥐고는 차에서 내렸다. 공공버스는 드디어 떠났다. �  승객들은 한시름 놓고는 나를 보고 웃었다. 나는 말했다.“어떤때는 그래도 참아야 합니다. 사회상에서 돈 1원때문에 칼을 휘둘러 사람죽이는 일까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모두 ‘진선인(真善忍)‘에 따라 한다면 얼마나 좋아요. ” �  이때 차머리 앞부분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젊은이 여기로 오세요! ”내가 머리를 돌려 보면서 가보니 사실 여러명 고객이 동시에 나더러 오라고 했던것이다. 그들은 말했다.“ 젊은이는 착한 사람이요! 현재 이런 착한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는 기사와 상의 했는데 이렇게 착한 사람한테 돈까지 지불하게 할순 없어요! ” 원래는 그들이 이후에 또 오르는 승객의 차비를 받으면 나에게 10원을 돌려 주려고 상의했던것이다. �  이렇게 작은 선행도 많은 사람들의 선념을 불러 일으킬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모두들 나를 착한 사람으로 인정하면서 “이렇게 착한 사람은 보호해야 한다, 착한 사람더러 무고하게 지불하게 할순없다.” 전반 길에서 차안의 기분은 아주 상서롭고 우아하게 변했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손상 받지 않았고 오히려 나와 모든 사람들의 선념을 모두 가강했음을 발견했다. �  중국공산당이 부어넣은 무신론, 투쟁철학은 많은 사람더러 ‘선’을 바보로, 손해보는 것으로 여기게 하고, 참을 ‘인’을 나약하고, 무능한것으로 여기게 하여 사회를 긴장하게 만들었고, 사람마다 적으로 여기게 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돈 1원, 몇십전으로 인해 일을 빚어 내는데 병원으로 가면1원으로 치료 받을수있겠는가? ◇ �





선의 지혜와보답�





▲레이저 조각 전지 ‘진선인(真善忍)은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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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후이왕] 장춘시 이도구 조선족 파룬궁수련생 천근태와 장성희부부는 2019년 8월하순에 집에서 장춘시 이도구와 순가(顺街)파출소에 의해 납치됐다. 딸이 한국에서 품팔이를 해 부모에게 양로금을 붙이자 경찰은 그들을 소위 국외 파룬궁 세력과 결탁해 자료제작 자금을 제공했다고 모함했다. �  만약 딸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붙이는것이 외국세력과 결탁한 것이라면 중국공산당 고위관원들도 자녀를 모두 해외에 보내고는 자녀에게 생활비를 붙일수 있는데 이런 고급관원들은 더욱 국외세력과 결탁하고 지지한 것이라고 할수있다! 그렇다면 이런 중국공산당 고위관원들도 함께 체포해 판결해야 하는것이..아닌가? �  천근태와 장성희부부는 장춘에 가족이 없어 현재 이미 겨울철에 접어들었지만 돈과 옷을 보내주는 사람도 없고 경찰은 면목없는 사람이 보러오는것도 허락하지 않는다. 국내외 선량한 정의 인사들이 주목하기를..바란다. �  천근태와 장성희부부는 일찍 장춘시 이도구에서 식품공장을 꾸려 성심껏 공장을 경영해 상품은 특별히 사람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영업도 아주 잘 됐다. 그후 신체에 중병이 나타나 파룬궁을 수련했다. 파룬궁을 수련한후 질병이 사라지고, 새삶을..얻었다. �  1999년 7월20일, 중국공산당 강택민 집단이 파룬궁박해를 시작한후 많은 파룬궁수련생들이 북경에 가서 신방하여 어떤이는 박해로 유랑 생활을 하게되여 있을곳이 없게 됐다. 천근태와 장성희부부는 몇명의 파룬궁수련생을 받아들여 묵게 했는데 이것이 경찰에게 발견되여 후에 핍박으로 식품공장의 문을 닫고, 유랑 생활을 하게 됐다. 경찰이 부단히 집에 찾아와 소란피우는 바람에 3채의 주택을 팔고 세집생활을 할수밖에 없었다. �  2007년 5월9일, 천근태와 장성희부부 그리고 딸 천미란은 이도구 영광파출소에 납치됐다. 천근태는 영광파출소에서 근 80시간을 고문당해 엉덩이는 맞아서 뼈와 살이 분리됐으며, 피부와 살은 검은 색으로 변했다. 악경은 고무봉으로 심장과 폐 부위를 때려 내상을 입혔고 발톱도 맞아서 흑색이 됐다. 천근태는 혹독하게 맞아 여러차례 혼미상태에 빠졌는데 그제야 악경은 손을 뗐다. 악경은 또 천근태의 집에 가 컴퓨터, 프린터기와 돈을 강탈해 갔다. 후에 천근태, 장성희, 천미란 세식구를 노동교양소에 보냈다. 딸 천미란은 후에 결사항의 하여 노교소에서는 그를..석방했다. �  노교소에서 돌아온후 천근태와 장성희부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저녘 늦게까지 조선족 김치를 만들어 생계를 유지해야 했다. 경찰의 박해 때문에 천근태와 장성희부부는 사회보험금이나 퇴직금이 없기에 그들은 매일 생계를 위해 힘들게 일해야 했고, 만년에 있을 곳마저도 없었다. �    2015년 친척의 도움으로 딸 천미란은 한국으로 품팔이를 떠났다. 이국 타향에서 돈벌기가 쉽지 않았지만 천미란은 부모님들을 만년에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 해마다 부모님들에게 약간의 생활비를 붙여 생활에 보태게 했다. 장춘경찰은 여러차례 비행장에서 천미란을 납치하려고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했다. �  2017년 천근태와 장성희부부는 화순(和顺)가에서 30여평방되는 영업집(门市房) 한채를 사고 세를 주었다. 화순파출소 경찰은 세맡은 사람한테 이집 주인은 도주범이다. 당신들은 이집을 세 맡으면 안된다면서 소란하기 시작했고 그리고는 세맡은 사람더러 천근태와 장성희부부를 장춘시 방산국으로 등기하러 오라고 기편하게 했다. 천근태와 장성희부부는 경찰의 음모를 간파하고 가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업집은 경찰의 소란으로 인해 세를 줄수 없게되여 줄곧 비워있었다. 


2019년 8월하순, 천근태와 장성희부부는 집에서 납치됐다. 소식에 따르면 이번 납치는 경찰이 천근태와 장성희부부의 딸이 부모에게 생활비를 붙인 이유로 천근태와 장성희부부를 국제세력과 결탁했다고 모함한것이다. 듣는소식에 의하면 모함자료는 법원에 넘어갔다고 한다. 이와같은 유망행위는 오직 중국공산당 사당만이 해낼수 있다. ◇ 








◎ 훈춘시 파룬궁수련생 고금영 불법징역형 1년반을 선고받고 감옥에 갇기다..(보층) �  고금영은 2018년 11월에 납치돼 현재 이미 불법징역형 1년반을 선고받고 길림성여자감옥에감금됐다. �◎ 훈춘시 노년 파룬궁수련생 리수메이 납치된지 2개월이 넘다 �  77세 리수메이는7월24일 납치된후 현재 연길시 구치소에 불법감금 당하고 있다. 이미 60여일이 넘었으나 지금까지 가족들과 면회를 못하게 한다. �◎ 연길시 파룬궁수련생 원잉자(温颖佳) 납치되여 절식으로 반박해하다 


원잉자는 5월9일에 연변대학 학생에게 진상을 알린 것이 녹음되여 2019년 11월8일에 연길시 국보대대에 강제적인 납치와 가택수색까지 당했으며 현재 불법으로 구치소에 감금됐다. 그는 이미 4일간 절식 반박해를 하여 사람은 아주 수척해졌지만 본인은 박해를 견결히 부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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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투고] 동료는 2016년 7월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했다. 그는 파룬궁을 수련하기 전에 각종 병을 앓고 있었고 심장병 때문에 여러 번 입원 치료를 했다.


파룬궁 수련을 시작하기 한 달 전 어느 날 밤, 그는 달게 자다가 갑자기 심한 협심증에 걸려 숨이 막혔고 두 손으로 심장을 잡고 침대에 웅크렸다. 절망 속에서 그는 법을 얻기 전에 어려움에 부닥쳤을 때 진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염하라고 알려준 내 말이 갑자기 생각났다. 그는 속으로 ‘파룬따파하오, 쩐싼런하오’를 염했다.


아직 한 번도 다 염하지 않았는데 어렴풋이 하늘에서 손이 내려와서 그의 심장이 있는 곳을 잡는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심장이 답답하지 않았고 아프지도 않았다. 그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편안함을 느꼈다. 시계를 보니 연공 시간이 됐다. 그는 서둘러 침대에서 내려와 연공했다.


동료는 저녁에 법공부를 하러 와서 흥분해서 이 일을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이 공법은 신기해요.” 나는 그를 보고 정말 기뻤다. 나는 그에게 이런 신기한 일은 우리 연공인들 사이에서는 항상 일어나기 때문에 며칠이 걸려도 다 말할 수 없다고 알려주었다. 성심으로 ‘파룬따파하오(法輪大法好-파룬따파는 좋습니다), 쩐싼런하오(眞善忍好-진선인은 좋습니다)’를 외우면 사부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는 감개무량한 표정으로 계속해서 나에게 꼭 수련하라고 했고 사부님의 말씀을 듣고 합격한 대법제자가 되라고 말했다.◇





밍후이왕 정보통계에 따르면 “10.1”기간 적어도 39명파룬궁수련생이 억울하게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천진시 무청구 파룬궁수련생 치과의사 리융취안(李永泉)은 2017년에 납치되여 무고하게 이미 11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신체는 맞아 잔페로 되였으며, 사천성 성두시 우수교사 왠빈(袁斌)은 또 억울하게 4년형을 선고 받았고, 흥룡강성 목단강 착한경찰 다이치훙(戴启鸿)은 재차 불법징역형 5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감금당했으며, 사천 내강시 위원(威远)현 90여세 파룬궁수련생 펑구이룽(彭桂容)노인은 불법심사를 받았다. 리푸룽, 런궈화, 추이위토, 장웨이 4명 파룬궁수련생은 박해로 사망했다. 50세인 원 산서대동쾅구공국 공무원 파룬궁수련생 추이위토여사는 태원시 (109)감옥 병원에서 박해로 사망했다. . 중국공산당 법정은 파룬궁수련생에게서 벌금으로 6만 8천원을 강탈했다. 10월에, 변호사는 파룬궁수련생을 위해 11차례 무죄변호를 했다.◇ 








리궈칭(李国清)은 생전에 중경시 장수구 도주(渡舟)진 도주촌의 서기였다. 촌 당원 확대 회의에서 그는 공개적으로 파룬궁을 모독하면서 “당신들은 파룬궁을 박해 하면 보응을 받는다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믿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이자리에서 시험해 보겠습니다.”라고 큰소리로 떠들어댔다. 이 말을 한지 얼마안돼 그는 암말기 진단을 받고  2개월 후에 죽었다. 죽기전 그의 친척이 그에게 말했다. “이것은 당신이 바로 나쁜일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파룬궁을 연마하든 당신하고 무슨 상관이예요? 당신의 어느곳을 건드렸어요? ” 그도 아주 후회했지만 때는 이미 늦었다. � 사람이 다스리지 않으면 하늘이 다스린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정확한 믿음을 박해한 악도는 여태껏 성공한 적이 없다. 최후에는 자신만 해쳤고 악보는 바로 이른가 늦은가 일 뿐이다. 파룬궁수련생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선을 권하는 것은 세인이 좋은 미래가 있기를 위해 서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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